
에너지·소재·바이오 R&D 강화
미래부, 12월 정부 투자방향 도출 … 2015년 정책 반영키로

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문기)는 에너지 소재 기초 바이오 등 4가지 R&D(연구개발) 분야에 대한 투자방향을

제시하는 작업에 착수한다.

미래부는 “R&D 예산을 최적으로 배분 조정하고자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야별 투자 가이드라

인을 사전에 제시할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11월 이내에 <투자전략 작업반>을 구성하고 12월까지 4대 분야의 정부 R&D 투자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.

미래부는 도출된 투자방향을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2015년 정부 R&D사업 투자방향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

알려졌다.

4대 분야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투자확대 가능성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분야,

지속적 투자에도 성과가 미흡해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 분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.

한편, <투자전략 작업반>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예산관련 4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외부 전문가

가 참여하며, 사회과학자, 연구 수혜자, 부처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<분석 자문단>도 구성될 예정이다. <저

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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